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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공간눈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10년을 내다 보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다. 

2003년, 수원시 인구는 100만이 넘었는데 시각예술관련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행궁동은 세계문화유산 화성 안 미을임에도 불구하고, 슬럼화 된 채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모두 보상받아 떠날 생각만 하고 있었다. 그러나 관에서는 그럴만한 예산도 없었고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될지 아무런 대안 

을 제시하지 못했다. 주민이면서 작가였던 나는 늘 이 두 가지 문제를 작가적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고, 기촉들 

과 협의하여 살고 있던 집을 전시공간으로 바꿔 미을을 변화시킬 대안을 제시해 보기로 결정했다 

젊고 실험적인 작가들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많은 젊은 작가들을 행궁동으로 불러들이고 작가, 주민‘ 관광객이 소통하는 공간으로 

골목을 변화시킨다면 과거와 현재가 공존히는 특별한 마을이 될 수 있으리라는 그림이 그려졌다. 

다행스럽게도 근거리에 위치한 작업실에 기거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이 있어 살림살이를 옮기고 세입자가 이사 가기까지 1년을 기 

다려 2004년 3월 드디어 작업을 시작했다. 

40여년전 부모님께서 재활용옥재를 사용하여 직접 지으신 집이었기에 더욱 의미 있는 집이었다. 최대한 옛 것을 보존하면서 작 

가들이 전시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당시 지역에 대안공간이 생긴다는 자체가 작가들에게는 희망이었고 비빌 언덕이었기에 많 

은 작가들이 신이 나서 힘을 보댔고 직접 힘든 작업에 참여하였다. 이렇게 오래되어 낡고 허름한 주거공간을 전시공간으로 바꾸 

는 작업 자체가 대안공간눈 실험 작업의 시작이었고 행궁동 마을만들기의 시작이라 하겠다. 

골목 안에 예술을 들여 놓다. 

골목 안이라 작품을 반입하고 반출하기에 불편했지만 매년 기획전시를 통해 작가와 관람객을 골목 안으로 불러들였다. 그동안 

500여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골목 안에 예술을 들여 놓으니 마을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골목을 찾았다. 입구에 

자리한 식당 골목집은 전시 오픈 날 저녁이면 늘 북적였다. 불량청소년이 몰려다니며 담배 피고, 침 뱉고, 패씨웅하던 골목, 사람 

이 피해 다니고 떠나가던 골목이 일부러 잦아오고 머무는 공간이 되었다 

공간이 부담 없고 특별하니 많은 작가들이 이 공간에서 전시하기를 원했고 관람하러 오신 분들이 골목 안에 웬 전시 공간? 그것 

도 아름답고 펀안한 쉽터 같은 공간이 있다는 것에 탄성했고 스스로 홍보대사가 되어 사람들을 데려 오셨다. 숨어있는 골목까지 

일부러 찾아오시는 관람객들 한 분 한 분이 참 고맙고 소중했다. 단 한명의 관람객이라도 최선을 다해 안내해 드렸고 일일이 메일 

주소를받아소식을보내 드렸다. 그 때 오셨던 분들이 지금은거의 후원자가되어 함께 공간을 지키고 만들어 가고 있다. 

대안공간눈은 지역 밀흐병 문화소통공간이다. 

신진작가 발굴 및 전시, 리뷰지원, 워크숍, 작가와의 만남. 예술체험, 교육프로그램 레지던시 프로그램 이외에 대안공간눈 잔디 

마당, 골목길, 다리밑, 건물 옥상, 경로당, 주민 센터 등 행궁동 곳곳에서는 다Ocf한 재능기부 공연, 들썩들썩 골목난장, 옥상콘서 

트, 골목에서 영화제, 현대미술 쉽게 읽기, 횟마루 야단법석, 공공예술프로젝트, 찾아가는 미술관, 어르신 솜씨 발굴프로그램, 커 

뮤니티키친 프로그램,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바우처 사업, 사회봉사, 자원활동가 프로그램 등 다Ocf한 장르의 예술가, 주민, 관광 

객이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랩이 수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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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동 예술마을 만들기로 지역 활성화 마을에 활력을 불어 넣다. 

2010년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비영리공간지원을 받으며 대안공간눈 중점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웃과 공감하는 예술프 

로젝트 ‘행궁동 사람들’〉의 결과물로 조성된 행궁동벽화골목은 파워 블로거들을 통해 전국에 홍보되어 많은 방송, 책자, 일간지 

등에 소개되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왔다. 수원화성, 행궁을 돌아보고 이제 마을 깊숙이 골목으로 관광객들이 들어온다. 멀 

리서 찾아오신 분들에게는지역의 볼거리, 먹거리 등맛집을소개해 미을에 오래 머물도록유도했다. 

2010년 행궁동 사람들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만든 눈카페 2011년부터 추진한 마을기업 행궁솜씨의 역할이 매우 크다. 마을에 머 

무는 작가들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수익은 마을에 재투자하며 벽회골목의 지속적인 보완과 탐방객의 재 탐방을 위한 모자이 

크벽화체험 프로그램도 상시 진행하고 있다. 

수원시에서 민선5기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사업과 사회적 경제 활동의 관심이 맞물리면서 대안공 

간눈, 마을기업, 벽화골목 탐방은 재래시장, 타지역 사례와 연계한 주요 탐방코스가 되었다. 주민 스스로 마을을 가꾸면서 이웃 

과 어떻게 소통히는지? 시민단체, 행정과의 역할분담 등 예술을 통한 마을만들기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탐방객은 그동안 수를 헤 

아리기 어렵다. 이들을 위한 사례발표와 벽화골목 투어, 지역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골목에서 사람의 가치를 배우고 재능을 어 

떻게 이웃과 나누며 살아갈 것인지 쉽게 체험으로 배우는 인문학 프로그랩도 수원시와 함께 연중 진행되고 있다. 

2011년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대통령상, 한국관광공사 창조관광사업공모 우수상을 수상한 이후 미술대학 뿐 아니라, 건축과, 도 

시계획과, 조경과, 사회복지과, 관광개발학과 학생들의 탐방이 많아졌고, 석박사 논문을 쓰는 연구지들을 위한 인터뷰도 일상이 

되었다. 최근에는 레슬리 바셋 주한 미국 부대사, 일본 대학 교수들의 방문 등 외국인들의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생태교통수원 

2013’ 행사 기간에는 많은 외국대사와 수원시를 방문한 외국 손님들이 방문하셨다. 

주민으로서 작가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면서 행정에서 해야 할 일들을 제안하고 자문하는 역할도 지속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수원시 차원에서 공방길을 조성하고 문화재단을 만들고, 미술관을 짓는 등 지역의 문화인프라가 탄탄해지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 

인일이다 

집과 집을 연결하여 전시, 공연, 소모임 공간, 주거공간, 예술가와 후원인을 위한 방 등 소통, 실험공Z」를 확~하다. 

대안공간눈 뒷집 사시는 부부가 찾아왔다. 오랜 고민 끝에 이사를 결심하고 집을 팔고자 하는데 꼭 대안공간눈에서 샀으면 한다 

고·… 그래야세월이 흘러도아깝지 않다고--

마을에 희망이 생기고활성화되자마을을 떠나시려 했던 분들이 다시 마음을돌리는상황에 이 분들은집안사정상어쩔 수 없이 

집을 팔아야만 했다. 최근 행궁통으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고, 부동산에 내놓으면 바로 사겠다는 분도 있는데, 뻔히 가진 

것 없는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고마웠다. 

그리고 2003년 대안공간눈을 조성하기 위해 고민했던 때를 떠올렸다. 10년이 흘렀다. 

나는 작품을 하듯 최선을 다해 일했다. 이웃들이 그 가치를 이해히는 것 같아 참 고마웠다. 

방법을 모색하고 확장을 시도했다. 담장을 털고 전시공간부터 만들어 새로운 예술공간을 오푼했다. 

앞으로 10년은 확장된 공간을 재생하고 가꾸며 더 많은 볼꺼리 느껄거리, 체험꺼리를 생산하며 먼 훗날 행궁동 전체가 세계문화 

유산 마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중심에 대안공간눈이 문닫지 않고잘 버틸 수 있기를-- --

조각가, 대안공간눈 대표 이 윤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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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대안공간눈(책임기획 : 이사래 

일시 2014년 6월 13일∼7월 10일 I 12시∼7시 (월요일 휴관) 
장소 대안공간눈 1,2전시실, 윈도우갤러리 

지나온 10년을 회상하고 또 다기올 10년을 준비히는 대인공간눈 10주년 기념전은 m년간 대안공간눈에서 전시회를 갖은 작기-의 작 

품, 그리고 앞으로 대인공긴눈, 예술공간봄과 함께하고자 히는 작가의 작품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대인공간눈이 걸어옹 

10년의 과정을 읽어보며, 앞으로 걸어기야 할 10년을 계획히고 준비히는 시긴을 갖고자 기획하였다. 작기들에게 예술활동은 생계를 

유지히기 위한 삶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190여명의 다Oef한 장르의 작기들의 직품을 마치 비빔밥처럼 전시장 가득 섞어 전시히고 관 

람객은 뷔페처럼 멈-에 드는 작품을 선택해 구매힘으로써 작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힌다 

참여작가 

가수정 · 강성원 · 강성희 · 강지웅 · 강현주 · 경수미 · 경홍수 · 고우리 · 공기펑 · 공수경 · 권성택 · 권용택 · 권정자 · 김가빈 · 김경원 · 김교선 · 김근아 

김나래 · 김나현 · 김영아 · 김미정 · 김민기 · 김민정 · 김민형 · 김범석 · 김석환 · 김성배 · 김성희 · 김소연 · 김수칠 · 김순호 · 김연용 · 김영섭 · 김영화 

김은영 • 김정열 • 김정환 • 김주영 • 김주흐| • 김지숙 • 김필래 • 김학두 • 김혀|신 • 김호선 • 김희곤 • 남기성 • 남부흐| • 남재현 • 노헤심 • 도병훈 • 명윤아 
문정선 · 문혜성 · 민율 · 박경선 · 박규석 · 박근희 · 박김형준 · 박미영 · 박미화 · 박봉순 · 박성현 · 박수경 · 박순자 · 박신혜 · 박영복 · 박옥자 · 박요아 

박용국 • 박용화 • 박정란 • 박종희 • 박지현 • 박태균 • 배미혀| • 배종오 • 백승혀| • 백예원 • 백헌정 • 봄 눈 • 서병관 • 서영절 • 서정연 • 소수빈 • 손민광 
손자희 · 손채수 · 손현선 · 송유건 · 송태화 · 시원상 · 신동선 · 신봉절 · 신승녀 · 신원삼 · 심희라 · 안순분 · 안예환 · 안재홍 · 엄수민 · 오수절 · 오영진 

오은주 • 오은흐| • 오혜련 • 우무길 • 우상호 • 유거상 • 유계흐| • 유지숙 • 육경란 • 윤선미 • 윤희경 • 음현정 • 이강미 • 이강자 • 이건희 • 이남흐| • 이다혀| 
이동은 · 이득현 · 이부강 · 이사라 · 이상미 · 이상미 · 이석기 · 이선열 · 이선옥 · 이성미 · 이신애 · 이영길 · 이오연 · 이우숙 · 이윤숙 · 이윤엽 · 이임경 

이주영 • 이 하 • 01해균 • 이혜경 • 임미렁 • 임승희 • 임은빈 • 임종길 • 임준영 • 장선영 • 장세훈 • 장진영 • E댐|홍 • 전경선 • 전기목 • 전병구 • 전성희 
전 옥 • 전원길 • 전혜정 • 정범연 • 정승국 • 정연지 • 정인흐| • 정현희 • 정혜련 • 조덕상 • 조미예 • 조성흔 • 조수영 • 조영선 • 조윤정 • 조은정 • 조주연 
주종수 • 지연신 • 차진환 • 천명절 • 초 이 • 최경락 • 최미아 • 최보람 • 초|세경 • 최승일 • 초|요한 • 최현식 • 탁신문 • 하정흐| • 한 다 • 한상진 • 한순주 
한태희 · 허병훈 · 홍근영 · 홍낙기 · 홍대의 · 홍형표 · 황보경 · 황은화 · 황희정 



대안공간눈 10주년 기녕 〈걸어온 10년 걸어갈 10년 - 비빔밥 , 뷔떠|〉展 

가수정 (M.Sa:;te rrm). 53.0x45.Ecrn 여 m αnvas. 2013 

강성원 〈펑맨f고 성스러운 정원〉‘ Z1.5XZ1.Ecm π'ixed %영a 2010 

강현주 〈자물쇠〉. 3ι앓n. rr'ixed ITT'잉g 

강지웅 σruth-강Y성〉 10x8rch, 
IMJ.er a:b' & α해<rem ccnvas. 2013 

-----

강성희 〈무제〉 20x2&;m, dra.W"g 경홍수〈자전거〉 

경수미 〈꿈꾸는물고기의 자유로운유영〉 12an diare!er. hφg πroa m Vla:x:( 2CXXJ 

고우리 〈피어나다X 44.0x꺼@이 캔버스에 흔합재료 2014 



6 · 7 

공기영 〈지리산7-기억의 정원1잉 53.0x45.5cm. l'a'yic crd α Cf1 caivas. 2013 공수경 (tre HABTUAL 뼈〉. 28.5x28><1Cbn 

권정:q(휴2), 34x55::rn. 수묵담채 권성택 〈인도소풍〉‘ 75xπb11. rrlxed rrecfia. 2013 권용택 〈한계렁 2). 쪼씨6:rn. 돌위에 아크릴, 2011 

김가빈 〈무저|〉 Z1잉앓n 캔버스에 흙 아크릴 2014 

쭉~. 
김경원 〈길-대같은생김A세4각른성격L기억의빛낄〉, 2호 동. 칠보 한지, 2014 김교선 〈나Ii'당쟁〉 '9.0x21.5cm. A::)'i'.: m ra따:ad 



대안공간눈 10주년 기녕 〈걸어온 10년, 걸어갈 10년 - 비빔밥 ; 뷔떠|〉展 

김근아 (Genie Gr밍emm). 29x41an 담배꽁초 ;DJ3 

김민기 〈무저I>. 41>0bn. ;D14 

김나래 에e였엉써y;D13(빨간치아와 
주횡콧수염 1β)〉 낀ιfun si:e:짧yα에딩 

김민정 〈에=때엎::en。〉 ;DxZ〕xlCX:iπ Terrro:iia 

김미정 〈토깨시와 사막여우〉. 53.0x45.5crn. 
al O'l caMlS & WJCXJ. ;D13 

김나현 〈배'Wlpxj). 25"'5cm. mxej π-eda (Y1 caivas. ;Di4 

김영아〈미로〉, 55l<3?.5x5cm. 막웠g am 

김민형 〈뾰족구두(부츠)). d)fil;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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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스케치-카일라스〉 쪼XZ2an, 종이, 혼합재료 2012 

김소연 〈않la llna). 35crn aareter. 김성희 〈행목〉 41x31an water1αtr. dXE 김범석 〈나무〉 12xZbn, 복끈뻐| 먹 2010 
없여 dye, a:r;1i:;α:b's 01 g경har. 2013 

김순호〈섬〉 

김수절 (R'.〕ST바.!MAN). Z3x32an. 김연용 〈『H'd 따i여 공꾸는 섬〉 00x4Cbn. p;Jfref1” αint 01 Arn양X℃ 김석환〈영상〉 026x52. nixed m었g 20띠 
π년도기발시방서드로잉, 2014 



대안공간눈 10주년 기념 〈걸어온 10년, 걸어갈 10년 - 비빔압 ; 뷔페〉展 

김영섭 〈노을〉. JM'ful1. 01 m 바:rdα:ad 

김정열 (LiαE). 42>ξ9.4。n 디지털 프린팅 2014 

김주영 〈하와이 인상〉 Z3x13.5aη 수채화 2014 

김은영 (vis..B fietl 3걷η 53x45.5an. 
ocry!C, errery m caivas. 2013 

김정환〈기억의 늘엔〉 41잉lan 린넨 위에 시용된 편지봉투 돌가루 아크렬 혼합, 2013 

김주희 〈석고상〉 31.8x40.~π 
01 m caivas. 20'.B 

김지숙 〈여행〉‘ 24쩌5crn 



김필래 〈무저l).34xedXm 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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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 {} ‘’ , 사 흙찮웹 센J u~~I! 끼챔‘ (J f/ :.ll ~) !t i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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찮1 ;;짧-‘?(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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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 '1 

νI “아-」 ~ ' 
‘· 

“ 'i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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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선 〈당신의 기도로 피어난꽃〉‘ 2φ<24cm. nφεd rre1a 

김혜신 (Cl!동얘 일월오용도〉 2'2.7x15.없n 따yt en anvas. 20M 

남부희 〈목련을 바라보대, 꺼65crn 14'€. i:td。 en k짜~.Zl14 

김학두 〈홍매〉‘ 4호 Zl10 

--
김희믿 〈바것d Of용〉 ~.3x24.2cm 

님기성 〈먼X뉴모니터앓g #13). :ox33.5cm Zl띠 

님재현 〈집에서 민 구름〉 roxroan 장지에 채색 2013 



대안공간눈 10주년 기념 〈걸어온 10년, 걸어갈 10년 - 비빔밥 , 뷔퍼|〉展 

문정선 〈그들이 사는 세상〉 5호 합표뻐| 아크렬 및 혼합재덤 명윤아 (A 9'.€81 않yde), 21film. Mκ;<:J Meda cr'd Pen m R얄κ 2014 

노혜심 σre 며1’s). 37.5x45.Cbn. 
α mcawas 2012 

-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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츰
책

r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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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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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영훈 (8竹(백죽)〉 26x34an. 
장지에채색,2014 

각j 후 ~l\~ f운7녕 9J, 。 I 

o _il o H o ( -c-11 ·ψOJζ 
닝 \-,71 t」ι느 ?-z i τ,..- '- 」-

문혀|섬 〈발길닿는대로〉. 55X37cm, αinl α1 α~.2013 

박경선 〈흥!Of리수선〉 53x45.5cm. 한지 먹‘ cawas 

민율 〈나무의지」잎이내는 파도소리〉 40.9x27.3cπ 이 mcawas 2014 박규석 〈빛 소리-울림〉 :0<23.5cm. 라이트퍼|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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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희 〈노란εto I). 25.5x21an. 여 en caivas. 2014 박김형준 〈색이 춤을추더2-f_매항동_2013), 54ιfun. P"'OI。

박미화 (<Q;Jr탓gσ1), 53.α깅13.3cm α'851el en 따rel. 2014 

박미영 (~녕f--la:l이r핑 1). 35.5xS:rn 

박몽순 〈후리지아〉, 6호 al en caivas 박수경 (SE폈"'fMX'd'&-8). 35x27an. 박순자 (tvlagc). 45.5>정αm 여 en c<rM3S. 20CB 
[jg~경 P"'OI。 &α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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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공간눈 10주년 기녕 〈걸어온 10년 걸어갈 10년 - 비빔밥 , 뷔떠|〉展 

박정란 〈모란보자기1), 8호 53>Q!bn 

박신헤 (wave). 18x14an. al en anvas. 2012 

익영복 〈일S옐기〉 53.0x40.앓n a::ryi'.; en c:aivas 

흑 

{態 | 

박용화〈리얼배트맨〉 빅요아〈표정〉 32x42an. 한지에 채색 2014 박옥자〈ε띠| 뽕운圖 I). 3했bn, 선묘수묵담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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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희 (~).53.0>영3an. α m ca-ivas 2013 박지현 〈빛무늬〉 ~ 한지 채색 2013 

배미혜 〈시작〉, 26.5x41an. 유화 2014 배증오 (OLat잉〉 33x4Xr끼 백현정 〈바람이 전히는소식들을 들으며〉 

백승헤 (1풍경〉 ~13an. irkjel ptit 2012 

박태균 〈동 닙〉 ~ro:ycm αnvas‘ 2014 백예원 〈없p)~ 에칭 칭콜레 2(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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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공간눈 10주년 기념 〈걸어온 10년, 걸어갈 10년 - 비빔밥 ; 부|떼〉展 

소수빈 〈〔tiα:A.OCI). 00>©'.:rn. c-pinl 2014 

서정연 (K-PCJP 심사위원 삼인방〉. 4F. WEJ.er1α:b" on α~.2014 

몸눈〈봄의 사계〉 14.5:ιllin 서영칠 (rfN'e.N). 8x1CXdl. N어vaPgπroRTI. 2013 

손민굉 〈좋은날〉 45.5x5'.blπ 캔버스에 아크랄 채색 2014 서병관 (E얘rcfon S2). 낀x9x23cm. 손자희 〈자히스〉 'Sf)β50x1501때 rn그 락카 아크랄 
절, 단조 용접, 2011 



송유건 〈막걸리 한잔 걸치니 총구나〉 42xt었m 얘rent i:rtit 2014 

손현선 〈고'b~ I). 35X27x1αm 나무에 채색 

신승녀 〈지회상 나무뇌 딩티크(acre d’atre dir:fyql.e)). &영aruQ, 
나무캔버스에 과슈. 먹물. 오일파스텔 등 

송태화 〈꿈꾸는 섬〉 27.2x40.없n 
tv1ixed rreαlia m anvas. 2013 

신동선 〈무제〉 4[lx40x55cm. 아크렬 

시원상 f..Alati갔3!J8h 때"d-1973년의 계절〉 
50abη lei찌:iera. 이 m 어1키 2011 

16 . 17 

슨채수 〈생명의 그물망X 35x28>αOf\ 2013 

신봉절〈유리물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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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공간눈 10주년 기념 〈걸어온 10년, 걸어갈 10년 - 비빔밥 ; 뷔떠|〉展 

신원삼이I:>. 20>ffi:rn. a'.)13 심희라〈싸플레이보이 11 ). :>3.4x24.2cm. 요뼈|환 (Way양씨y), Z7.5x4Ecm 
MD<Ed meda on αrel. 2011 

안순문 〈무째, 40xfil;r끼 엄수민 〈홈런〉 31.Sx.31않n />oylC on caivas. 2014 안재흥 〈나를 본다-미링새〉 3:lx10x4fun. 
구리선.나무 2014 

i l l 
오수절〈찌〉 오영진 〈정체성〉 74x4!Xn\ r:mt。



오혜련 〈색동-coo- d 없~>. 45x4fu'n. .Acryfc 01 c:aM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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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이i"g--lαE).~ 
ocryt 01 caivas. 2014 

오은주〈포근한정원〉 

18 . 19 

오은희 〈여행쇠머리 오름)〉 31.EMO.없이 aoocaM윌 2013 

우무길〈도시〉 

유계희 〈민화를 찾아서〉, a=. d 01 caivas. 2014 

유거상〈하모니X 용d않:m 

유지속 〈세상의 저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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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공간눈 10주년 기념 〈걸어온 10년, 걸어갈 10년 - 비빔밥 ; 부|퍼|〉展 

이건희 〈화렁전 뒷 길에서〉 34x37cm. 인두화 

육경란 (file stay-1). 낀ιfun IMXXlcul 2014 

윤희경 〈정출어램줌出於꿇〉, 54.5x28><1Cbr\ 실크레이온 쪽물 천연염색 

윤선미 〈네발달린 버스는〉 

음현정 〈뻐文〉 (nrox4.5)x2. />cry1C 0'1 않"ME. 2012 이강자〈상천리 산수유마을〉 53x37'。n al 0'1 caivas. 2010 



이득현 (Rlzare-검〉 45>α'bn. αaychJgh, ocryliccctYs 
chrEεe 때〈 crd n때e var성1 m cal\la'\ 2012 

----- 이부강 (troce_repint). 4옳4당:m, 띠쩌d rrroa 2014 

20 . 21 

이남희 〈일상〉 21x3Jx2crn 혼합재료 이다혀| 〈집풍경1). 22. 7x15.앓n 장지에 혼합재료 2014 

이동은〈”.e<Jd얘〉 31.8×40.앓n ooylc crd alαEel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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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라 〈숨,〉 가변설치 200) 

1.~ ... 

•- - -

..... 0 
했 

‘·l-

ζ’ 
------

--‘ν 

- -’ 2 ‘ ;. 
이상뼈 〈αeck4). 51x2a::m. drCIM「g m αm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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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공간둔 10주년 기념 〈걸어온 10년 걸어갈 10년 - 비빔밥 , 뷔페〉展 

이~D IB (Ncxx:lles), 2'2x22aη CdlcgCV\ dire roe ea:h. a:i14 이석기 〈죄상X 4M4an α mαn、g 이성미 〈쿠로O~\?). 4F. Weier'α:la en αµ!!', dl14 

이신애 〈심상97(미음의소리)〉 24.2>영4an al en ccnvas. dl14 이선열 〈금당산〉 46>αx.:m. 한지에 먹 

이영길 〈無何有」4비의꿈〉, 72.N2f3.:Xπ 장X때| 채색 dl13 이선옥 〈휴식dl14), 용<25c:m. wataiαlb'. dl14 



이오연 〈절거지역 서텀동사람들.>. 10.호변형 만7-:I에 아크릴 2013 

이윤숙 〈십X까의 길〉, 10x1D::m, 한지. 20CD 

이주영 〈스위푼〉 6호 한지에 유화 

이임경 〈꽃〉. :Th3'.bn 한지에 채색 2011 

22 . 23 

이우숙 〈꽃밭〉, 18.5ιfun. 1001 

이하〈귀여운 여인시리즈-파란마부 여인X 20호 
혼합재료 2013 



대안공간눈 10주년 기념 〈걸어온 10년, 걸어갈 10년 - 비빔밥 ; 부|퍼|〉展 

이해균 〈사북의 겨울), 53x38an al O'l caivas, dl13 

임종길 〈꽃집 을레리〉. 19x27an. """3era:licr m ~‘ dl11 이혜경〈복〉 

임미렁 (roo fk:M€r). 41x32an. di α1 αnvas 2004 임준영 〈아NV RR찌s 22.), 43x53crn 2Ca3 

임승희 〈행운소리X 45x45cm 임은빈 〈두싱자〉 EM'l?an, α:tJrαn dl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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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영 〈시간의 흐름〉. 220x44.Cbn. 혼합재료 2014 

장세훈 〈세한도〉 aι26.앓n 한지에 먹 

장진영 〈관계 T cgetrer 19). 3Jx:llin, 한지 잉14 

전기옥〈수묵도심풍경〉, 4α6Cbn 

전경선 〈새벽커미항〉 4써았m FaVg m야ra:i'.Ja W1αn 2012 ε간펴훔〈회앙연화1415). 면전 염색물김 아크럴물감, 스와로브스키, 큐빅 



대안공간눈 10주년 기념 〈걸어온 10년, 걸어갈 10년 - 비빔밥 ; 뷔페〉展 

전병구 〈겨울〉, 50l<tfun. 여 m caivas. 2011 정승국 〈누나〉 1호F 캔버스혼합재료 

전섬회 〈어| 이게 뭐지?〉 23x45x22an. 석고뭉대 실 FW.2014 

정범연 〈엄g />Q암5띤〉, :D<48cn끼 cigita p)nlir밍 Erd 야1녕 αJla;Je. 2014 

전혀|정 〈을띨문〉 100xffur\ 
saiEξs stel. ooyl. 2012 

전옥 〈꽃〉, 37><25x3ιXm. 없e 잊riess 잉혀 채색 

전원길 〈옥수수〉 37x37an. 얘 m caivas. 2004 



정인희 〈이중성1), 20x20'.;rn 

정혜련 〈애aawn). 45x3&:m. 장지에 채색 2014 

징현희 〈소녀〉. 10잉:an 

정현희 〈할짝〉 ~.3><26.2cm. 
k:r)t 01 Pc.p;r, 2014 

정현희 〈무제〉, 17.9x25.8cm. 
/>a꺼C 01 carva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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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희 〈이중성a 20x20'.;rn 

정연지 〈익숙한 풍경X 40x4αm 비E뻐| 수묵흑연 2013 

조덕상 (M웅납an). 각 25잉∞η 혼합재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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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예 (untitled)‘ 24.5:ιfun. A;rylC & Pen on caivas. 20띠 

조성훈 〈새벽 담배 사러갈 때의 원미스〉, 55x23'.Jn. di on caivas. 20띠 조수영 (tv'anef세 45.5x53α:m. al on caivas. 2012 조윤정 α£챙〉 $잉5crn. 실크위에 신성염료 am 

조영선 (S(:B:] e I). 24x24an. 여 on caivas. 2014 조영선 (S[::a:.e ”> 27.3x45.5crn. al on caiva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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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정 〈미메.A.I~). 37.9x45.Xm. 여 00 α:r'ME. 20C9 천명절 〈만남〉 26.5x49::m 지연신 〈보리E때|서〉 18x21an 2013 

초이 σam「g。:tix:J). 44.5x27.Xrn. 한지위에 혼합재a 20띠 주종수 〈이미지 1400). 00x45.Xm. nixed rrec펴a 

차진환〈롤..AJ3”’ 47.5:앙'2an. 혼합재홈 2014 조주연 (Lαg tre!). 33x24an, Mixed πJOO 00 α~. 2CX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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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공간눈 10주년 기념 〈걸어온 10년, 걸어갈 10년 - 비빔압 ; 부|퍼|〉展 

최경락 〈락〉 93x5.3.5cm 한지위에 먹 2014 

최미아 〈빨간 안정뼈 r잉 영ffl'£!3)), 35"35lfun 2013 

최보람〈그대가보이는풍경 그대가 바라보는 깅은그리움〉 
10호(영잉5.5). 2012 

최세경 〈α·a.Mr딩〉 15x1Llan. 따101PvC 

최요한 〈죽음4), 1(7 초|승일 (g3I OJI ci-20띠〉, 었63crn. 아크렬 혼합재료 20여 최현식 (11월의 그리움〉, 45.5x53cm. 
,llcry1i.:; 01 caivas. 2012 



한상진 〈응시와 영상-흐르는풍경〉, 
캔버스 위에 아크릴 2013 

한순주〈뽕、有 .. 8). lCP. rvtxed rreda 

탁신문 〈치앙미이의 2월〉 10호P d 01 anvas 2014 

허영훈 〈들녘〉 24l<24cm. 1>ayt:; 01 anvas 2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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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다 (6월의 축복X 1CF(45.5>정Cbn)‘ ,lloyi:: 01 anvas 2011 

하정희 (eta:] S변형시리즈2). (j 01 caivas. 2014 

흔빽회 (My rαrn). 3Jfil:rn. 여 01 caivas. '2f:JJ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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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흥근영 〈αT영'es). 각낀잉'1aTI. 
증이 위에 혼합재료 2010 

홍대의 (Ive .. 없.rd).~Of노[매|정 도금 

횡은화~ VeN). ~Ox32.α<3.5Cbn, 
Wα:x:J. /lcryi'.:: al On.las. 2014 

양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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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낙기 〈영상〉. 37X2&58crn. 석고 횡희정 〈회목에 대한 편린〉 45.5><37.~ /lcryi'.:: al 야P'f. 때3 

흥형표 〈시간의 흔적〉 48x63crn. MxE잉 rrroa. 2014 

횡보경 〈모린〉 01.5>ι8.7an. /lcryi'.:: al caiv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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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공간봄 개관기념 〈폭탄(Bomb))展 

기획 김성호(미술평론가, 개관기념전 초빙큐레이터) 

일시 2014년 6월 13일∼7월 12일 

장소 예술공간봄 

참여작가 경수미, 김성배, 김운용, 김희곤, 유지숙, 01경호, 이윤숙, 이 탈, 입증욱 

폭탄(B。mb}_해체로부터 생산으로 

김성호(미술평론가, 개관기넘전 초빙큐레이터) 

이 전시는 대안공간 눈의 10주년 기념을 맞이하면서 새로이 출 

발히는 예술공간 봄(B。mb)의 개관기념전으로 기획되었다. 이층 

의 주택을 전띤적으로 리모델링해서 개관히는 예술공간 봄의 네 

이밍(naming)은 그것의 음성적 치원으로부터 유발되는 3가지 

의 의미를다음처럼 지닌다. 

@ 만물이 소생히는 계절의 출발점으로서의 봄(spring), 

@ 시각예술의 관림- 행위로서의 봄밍eeing), 

@ 급격한 파괴, 해체로부터 생성되는 또 다른 막강한 힘의 근원 

적 생성력으로서의 봄(born비 

이번 전시는 마지막 의미항 즉 ‘폭탄’을 회두로 쉰l아 예술공간 

봄의 개관전을 마련한다 우리의 전시 주제인 ‘폭탄(bomb)’은 미 

치 축포를 올린 불꽃놀이의 ‘화약θ漢)’과 같은 원시적 폭탄으로 

부터 재건축을 위해 건물의 해제를 도모하고자 히는 ‘고성능 폭 

약(TNT)’, 더 니아가 냉전시대 인명 살상용으로 만들어져 히로 

시미에 투척된 바 있는 전쟁기계로서의 ‘원지폭탄’, 그 보다 더 

강력한 메가톤급 무기로서의 ‘수소폭탄’에 이르기까지 축하와 향 

연, 재건과 복구, 전쟁과 폐해를 오고가는 긍정, 부정의 정신이 

한데뒤섞여있다. 

1950년대 TV의 위세에 눌려있던 영화가 헐리우드의 대규 

모 산업으로 조직화의 붐을 일으키며 등장시킨 블록버스터 

(blockbuster)라는 용어가 원래 2차 세계대전 중 영국군에 의해 

서 사용된 4. 5톤급의 폭탄으로부터 유래했음을 상기할 때, 우 

리의 개관기념전 주제 ‘폭탄’(bomb)은 유의미할 뿐만 아니라 의 

미심장하기조치- 하다. 폭탄이 유빌벼는 폭발이란 운동은 우리 

를 쇠락과 침체의 장으로부터 활발한 생산의 장으로 이동시킨 

다. 마치 시가지의 한블록을모두날려버릴 만한위력을선보였 

던 폭탄 ‘블록버스더’처럼 우리의 전시주제 ‘폭탄’은 순식간에 믹 

대한 에너지를 방출히면서 기존의 고답적 상태와 형세를 일거에 

재편히는폭발의 효괴를 기대한다. 

물론 우리의 폭탄은 있던 것을 깨부수고, 해체시키는 ‘파멸’을 종 

착지로 삼지 않는다. 단지 그것이 필요하디면, 종국의 목적인 

‘생산을 위한 과정’으로 삼을 띠릉이다. 우리는 그것을 ‘부정으 

로부터 긍정으로의 의미 전이(轉移)’라 부를 것이다.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전시 주제 ‘폭탄’에 부여된 지향점은 해체, 폐 

해, 멸밍-의 문자적 언어들로부터 부활동}는 음성적 언어들이다. 

그것은 절대자의 재림과 이상적 유토피이의 헛된 약속을 기다리 

면서도 그것의 도래(꽃lj來)를 끊임없이 연기히면서 단지 오늘에 

충실하려는 음성적 언아들의 수다스러웅이다. 그것은 ‘폭발 이 

후의 파멸’이기보다는 그것을 딛고 일어난 생산, 즉 ‘폭발 이후의 

생산’이다. 즉 우리의 전시 주제 ‘폭탄’은 과거를 뒤돌이-보고 미 

래를 걱정하기보다는 현재(적 미래)를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런 

변에서 이번 전시는 ‘생산 없는 최후의 유토피아를 지속적으로 

미루어두면서 ‘생산을 지속적으로 잉태히는’ 이 시대 미술기들의 

다OJ'한 수군거림이라 할 만히-다. 

비유적으로 설명한 상기의 전시 주제는 지하1층, l층, 2층과 마 

당, 옥싱괴 굉- 등 기존의 기옥을 비당으로 리모댈링된 공간 속에 

서 초대작가 9인의 해석으로 다음처럼 펼쳐진다. 

일촉즉발의 폭발을 암시하는 폭탄 형상의 조각(임종욱), 폭발의 

과정과 결괴를 작가 특유의 해석으로 선보인 서정적인 설치(경 

수미), 조각체의 위협적 형상을 내면에 은닉한 채, ‘잠재적 폭탄’ 

의 의미를 드러낸 의자 모양의 묵직하고 신뜻한 조각(김운용), 

덩어리부터 풀려가는 철조망을 허공에 띄어 올리고 바닥에 먹물 

을 입힌 물을 기득 채운 한 편의 묵시론적인 설치(김성배), 파괴, 

해체를 조형의 언어로 삼아 해체 뒤에 생신된 인간의 형싱을 담 

은 회화(김희곤), 선문답과 같은 텍스트를 바람으로 불어 일으켜 

세우고 늄히기를 거듭히는 개념적 키네틱이트(이탈), 수집된 사 

물에 부여된 오랜 기억의 흔적을 되새김질히-고 그것을 길어 올 

려, 기억폭탄으로재생산동1는설치(이윤숙), 관객과의 소통과참 

여를 전제로 연신 뺑튀기를 만들어 날리는 커뮤니티아트를 표방 

한 설치(이경호), 말 그대로 ‘꽃폭탄’과 같은 꽃의 찬란한 향연을 

선보이는 영상(유지숙) 

초대작가 9인의 생동감 있는 육질의 언어들이 이번 전시에서 관 

객들에게 어떻게 다기-갈지 지켜보는 것은 무척 흥미로운 일이 

다. 폭탄이 해체로부터 생산으로 전이히듯이, 이번 전시가 10주 

년을 맞이히는 ‘대안공간 눈’의 해체적 중간 점검표가 되길 기대 

하며, 이 옆에서 새롭게 시작히는‘예술공간봄’의 출빌과새로운 

생산을 기념히는 멋진 축포가 되길 기대한다. 



예술공간봄 개관기념 〈폭틴\Bomb))展 

경수미 

검은무덤 

무덤을 이루고 있는 하나하니의 개체들은 빛의 무리를 따라그 속으로 상승한다. 

이는 해체히-고 파멸된 파펀 속에서 생성되는 생명력을 담고 있다 

경수미 

I cobby1022@nave「.com
홍익대학교 미술교육대학원 졸업 / 단국대학교 서앙화과졸업 

개인전 

2010년 끝도 시작도 아닌 • 이즈낮 갤러리 
2αB년 꿈꾸는물고기의 자유로운 유영 || / 대안공간눈 

2007년 꿈꾸는 울고기의 자유로운 유영 I/ 대안공간눈 단원미술관 및 5회 

경수미 〈밑도 시작도 아닌〉, 가변크기 닥섬유에 먹 2014 

E「체전 

2012년 T'lvisted 17시 인턴기획전 / 성곡미술관 
2011 년 떠도는 집들집으로/‘오픈하우스’ 다-OJECTSI그V\CEOZ 개관특별기획전 / 

다=D.JECT S그'ACE OZ 
2〔뼈년 행복한 상상프로젝트+신나는 도시 만들기 / 아람미술관 및 45회 



김성배 

“나와세계의 충돌과 융합, 그러고 관심 대상의 파괴와 새로운 생성의 

현장이자 상정(성)을 작업하는 것은, 과연 현실 가능한 일인가 ,. 

김성배 

/ 상iuroopk@hanrn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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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OI이로니/출입금지〉 가변크기‘ 절조잎 빗물과 먹물 20M 

서울 광희중학교졸업 /수원 수성고등학교 자획&졸업 / 매산초등학교 입학 서울종로초등학교 서울 광희초등학교 졸업 

개인전 
2αJ6년 흑백논리(대안공간 눈) 
2007년 우주대학 오프닝(실험공간 UZ) 
201 2년 그림그리기-낀C 능행도 및 8회 

E벼|전 
201 2년 생각여행-길 떠난 예술가 이야기(경기도미술관) 
2013년 완펀치-형님(대안공간 눈) 
2014년 깅014/\R T〔'J.NN$부산 벡스코 2전시장) 및 200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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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용 

어떻게 볼 것인가? b。mb이라는 명제 언어의 유희적 관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주제이다. 

기존의 작엽 방식을 고수하기 위한 작가의 관점에서 동의는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본작기는 본다는 개념에서의 봄을 선택하띠 흔히 볼 수 없는 시뀔의 내부공간을 만들어 본질적인 존재의 의띠에 쉰음표를 던져본다‘ 

김운용 

I w.;sQf.월때ver.com 

개인전 
2003년 1회 개인전 tv'et없"()(' 고운미술관 
2α6년 쩍 개인전 인시아트센타 

김운용 〈싸al14613), 가번설치, 절 al14 

단체전 
2013년 우리동네 조각프로젝트(수원) 야투 자연미솔 워크샘공쥐 
201 2년 까e 38 nterm삐녕 art camp 떠zaea 2012(루마니애 

a 용키k αergyoozat쩍끼 M.Nes긴etep 2012(루마니O” 
Mi잉zynarα:JoNym Plererze Rzezbia빼m αJSZcza ZOOlka 2012(폴란되 



김희곤 

나의 이미지드로잉은 존재를 위한 투쟁이다. 신경절적이고 파괴적인 드로잉의 천칙을통해 존재를 구속히는관념적 이미지는 파괴된다. 

비로소 안과 밖, 밝음과 어둠이 히-나이며 붉음과 푸름이 서로를 기대선 존재의 원형을 회복한다 

나는 뚫린 공긴을 통해 빛을 느끼기도 하고 풍경을본다. 풍경 또한 나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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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 〈세상의 모든 삐삐용들을 위한드로잉〉, η5mnx 10잠πn 4Peces. royfc m ~d V>1ttl i;)I마 2014 

김희곤 

I heeg。「i23@hanma”net 

개인전 
2001 년 한전프라자 기획전(서울) 
2005년 오프라갤러리 개관기념초대젠서울) 
2006년 베아트흘 기획초대전(펑택) 및 5회 

8:체전 
201 3년 .AR아트머|스티벌(파주아시아출판문호}정보센터) 
2008년 창원아시아미술제(성산아트홀) 
2002년 LA 국저|아트훼스티벌-동방의 빛%매잉 Gate Cu~」re Center) 오| 100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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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숙 

봄날 

순식긴에 사라져 버리는봄날의 이띠지들-

스마트폰이 꽃들을 비집고 다니며 근접 촬영한 이 영상들은 속도감과 원근김에 의해 미-치 나른한 봄닐의 이미지. 봄을 보내기 아쉬워하는 미음, 

현실이 초현실이 되는 공긴을 만들어 낸다 

겨울의 눈송이들이 하얀 꽃송이로 변히고 하얀꽃송이들이 c。l。rf띠한 꽃들로 변하면서 시간은 부유하고 흐른다. 

·.·.;,.-파,「,JιJ 

;따總덴혔) 
| 繼 1 ..:평쫓:·'파:: .. : 를| |警 ; ‘| 

유지숙 

/ v。「a「g항ianmail.net 

서울여자대학원 조형학부 신조형 졸업 '2CXJ2년 

개인전 
201 0년 5회 10Yea「S않I-portrait. o I즈 낫 갤러리‘ 서울 
2007년 4회 안방극장 대안공간 눈 수원 

8:체전 
201 3년 ‘벗꽃인가’ 젠더의 눈으로 본 대안영호}-한국영상자료원 아이공 극장, 서울 
201 2년 Corms!αy ‘1ump’ 앉<T타워 대전 SκT 둔산 사옥 

디지털 머니쳐전-Artcenter Naα 서울 
NOMA다C REPORT. 아르코 미술관, 서울 

유지숙 〈봄은 지나가고 다시 온다〉 4'52. 싱글채널, 20M.6 

2011 년 육감마사지‘ 아트센터 나비‘ 서울 
효댁현대미술의 스펙트럼 대만 카오융 시립미술관 Tar며 
시간의 장. 포항시립미술관, 포항 

2010년 80일간의 세계일주, 수원미술관, 수원 

INTE댐이IODEM. MODEM. Hurga” 
2009년 FEAVS2(X] 9. Osaka. Japan 

싱글채널비디오 도시, 경남도립미술관, 장원 
2008년 미디어로서의 작가, 갤러리 정미소 서울 



이경호 

심년전 이라크로 파탱하는 자이툰 부대가 포 쏘는 훈린대신 빵 과사 

뒤기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을 선분 지면을 롱하여 보았다. 포탄대신 

전%에서 맹튀기를 튀겨 나눠주는 훈련을 하는 군인 참 인상적이였다 

십년전 맹과자는 눈에 모이는 냉푼과 눈으로 쓸 수 없는 사랑. 거짓u J 

디어 . 영성체. 죽음의 행렬, 복제된 죽은달의 대량생산, 광주의 버려진 

시신들 등을 얘기했다‘ 오늘의 맹은 부슨 얘기플 할 것인가. 

사랑과 니눔의 확장이다 내가 눈을 뜨야 세상이 보인다 실천하는 사 

랑을얘기하고싶다. 

--- 강으면 i!l l!! !'! 시리 징디 Ol8!!1 를를 Iii !!! 모를것m i!l l!! O I !'! 디 ‘ 

이경호 

I khlee11ideαQlem멍S.C。m 

프랑스 파리 서|르지 국립고등예술학교 졸업 (D.N.S.E.P) 

2014년 K--P.O.P. 한국현대미술전 Taii:e’ fv10CA 타이떼이 국립현대미술관 
201 3년 디지로드 용인흔댁미술관 
201 2년 몽유-마술적 현실 과전국립현대미술관 
2011 년 (해피윈도우) 아트센터나비 
201 0년 ‘오월의 꽃’ 5.18 광주 민주화운동 $주년 기념젠광주 시립미술관) 

이경호 (Mede! 하늘어1서 내린 만내〉 ci:rerkn vcm::E. 뺑튀기 용다리‘ 영앙썰 
뱅튀기기계, 손거울, 어잉, 잠자리채 N모니터 조중동신문 현수믹 2004· -Zl14 

2008년 ·y,〔〕JNIVER포. 세비아 비엔날레 스페인 

2007년 까ierrrcclire ol 야1” 아시아 현대미술전독일 ZKM 미술관 
낭비이tbn ol Mesina .뿔뻐 l.J.」뼈n려뉴블리Of나 슬로베니0” 

2αl6년 lfc;f이 비엔날레(중국 ε녕매|) 및 다수 
2α)4년 광주 비앤날레 및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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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숙 

장광으로 사용했을 한 두평 남짓한 작은 반지하공긴에서 나는 이 심의 역사‘ 오랜 삶의 흔적을 반영히는 멍어리를 발견했다. 

고스란히 삶과 역사가 응축된 쾌쾌한 냄새와부식된 질감은 요하게도 오래전 개발이라는 영목으로 베어져 나핑굴던 참나무를 전시장으로 

꿀여 들인 찬 거시기‘와 많이 둡댔다 

이윤속 〈이 집의 흔적들-기억의 공간X 가변설치, 혼합재료 2014 

항아리폭탄 

어머니의 전유물이었던 헝-0]-리 

오랜 기간시용했던. 그러나 지금은 버려지고 있는 그 횡L아리 속에는 폭탄보다 더 뜨거운 ‘사랑’이라는 애너지가 담겨져 있다 

이윤숙 

/ S멍cenoon@han때ii. 「iet 
성신여자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조소과졸업 

개인전 
2007년 명상숨에 대뼈 큐브갤러리, 서울/ 대안공간눈, 수원 
2α)4년 숨쉽‘ 소나무S갤러리, 안성 
2αm년 대희년의 기쁨이여| 슈룸조형연구소 회성 
1998년 19:웠년의 자소상 갤러리 아트넷 수원 / 슈룹조형연구소 화성 
1997년 영상}삶의 에네르기 갤러리 아트넷 수원 

1996년 자연의 축-모태 바탕글미술관, 서울 / 슈룹아트넷, 수원 
1993년 침아래 침나무. ε엔갤러리. 수원 / 바탕골미술관, 서울 
1앉뻐년 모EH-음과 앙, 소나무갤러리, 서울 

1987년 자유에의 희구, 바탕골미솔관‘ 서울 
1 985년 음과앙, 정년미솔관, 서울 

E「체전 , 그룹 기획 초대전 

이윤숙 〈흥!Of2.I폭탄〉. 기변설치 흥애}리. ;:n·띠 

금강자연미술비맨날레, 인천국제여성비엔날레 등 400여회 출품 

공공예술프로젝트 
행궁동역사문화미을만들기-행궁마을커뮤니티아트센터(행궁동레지던새 총감독 
국제레지던시프로그램 골목길Glv1D행궁동을 걷다‘ 총감독 
이웃과공죠텀}는 예술프로젝트 ‘행궁동 사람들 총감독 



이탈 

총알이나 폭탄 등은 전쟁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도구로 인식된다. 이것 

은 근대 이후 전쟁에 대한 관념이기도 하다, 따라서 폭탄 응을 시용해 

분쟁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히는 것이 보편이다 그러나 이쉽 

게도 총알이나 폭탄은 이러한 인간의 분쟁 등을 이해하지 못한다 빙F아 

쇠든 점화 스위치이든 인간의 작동을 떠난 폭탄이나 총알은 스스로의 

메커니즘에 의해 작동된다. 또한 폭탄 스스로는 전쟁 이데올로기를 가 

지고 있지 않으며 날아든 폭탄은 전쟁을 해야 할 최초의 목적까지 파괴 

시켜버리기때문이다 

이러한 전쟁과 폭탄과의 관계는 예술작품의 생산과 소비, 유통 구조와 

흡사하다 예술은 전쟁이나 평화등에 대해 발언하기도, 표현하기도 한 

다 그러나 예술은 현실의 전쟁을 억제하거나 평화를 묘띨지는 못한다. 

그럼으로 예술표현은 관념적이다 인간이 펼요로 만든 총알이나 폭탄 

이 분쟁이나 전쟁을 해걸하는 하나의 도구이긴 하지만 폭탄이 전쟁을 

해야 할 인간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히듯 예술작품의 생산과 소비, 유통 

등의 메커니즘은 예술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의 이번 작품의 개념은 π묘S WO많〈 HAS NO IDEOLOGY 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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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위에서 열거한 개념을 통해 도출된 문구이다. 이것 작품‘ 있다, 없 

다. 이데올로기 등은 각 각 다른 의미로 개념화 한다 그러나 단어들이 

조합하여 이 작품에는 이데올로기기- 없다‘ 라고 읽을 수 있다면 구체 

적으로 예술작품과 이데올로기의 관계를 붙게 된다. 이것은 예술의 목 

적이나 작품이 당면한 시대에 대한 반웅을 의미한다 어느 시대나 당대 

의 예술표현은 시대를 닮었다 그럼으로 본인은 전시주제인 봄(bomb) 

을 통해 이시대의 단편적인 키워드를 도출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념이 

든 개념이든 띄어쓰기 없이 나열되거나 읽을 수 없게 해체된다면 의미 

가 상실된 기호로만 보이게 된다 

TH IS WORKHAS NO IDE 0 LOGY 

1 2 3 4 5 6 7 8 9 10 11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이것은 해체된 것도 해체된 이후도 아닌 지금 내가 보는 것, 내가 느끼 

는것만믿기를권유한다 

이틸 까iS wa« HAS N'.)αUOGY). 2따Xlx:D'.lxl땅Tffi 기변적 설치 소형시코로앤 낀개 적외선 샌서 릴레이 인터렉티브 쟁|, 잉띠 

이탈 

I 2talee@grr녕|| .com 

경기대학교 회화과졸업 동 대학원 졸업 

개인전 

2011년 거미의 성(The α3Stle Of 끼「e S엉ers Web). 유네스코 에이포트, 
2αB년 나는 기억해야 할 의무가 없다, j每市,
2008년 T。 Stand in tre α용3fl.~해 전정갤러리 까 6회 개인전 

8:체전 
2014년 이원일의 장조적 역설전(문스트 독) 

창작미술협회전(서|종문화회관) 
다카르 비엔날레(세네갈, 다카르) 

2013년 비영리전시공f._1-:국제교류네트워크-폴란드전(우치, 폴란딘 
lnterackje. (피오트르코프트리부날스키 폴란드) 
따Jking al my futur'허나는 어떻게 될 것인개. JX:AC. 홍콩 
플랫폼 페스티벌 &오푼스튜디오 〈인천 아트 구락부〉, 인천아트을랫폼 
왜er(αy). JX:AC‘ 홍콩 
제7회 타쉬켄트 비엔날레(타쉬켄트 우즈베키스탄) 

기타 8:체전. 공연, 기획 150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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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쿄드드프 
I그o-‘1 

BαtlB이라는 얘기에 단순히 폭발히는 순간의 밝은 빛을 생각하게 되었고‘ 

폭탄 형태의 물체에서 뿜어저 나오는 빛을 이용해 포현해 보려한다. 

。i=
CJC그-‘1 

개인전 

201 3년 동탄복합문화센터 기획초대전 호h성 
2011 년 인사갤러리, 서울 
2008년 경기대학교 박물관 기획전시실 수원 

임종묵 〈무저|〉 f'fJ>efJ:M앙1η 스텐레이스 스틸 용접 al14 

경기대학교 졸업 동대학원 

8체전 
2011 년 GRC〕」P 앉E뻐Galery 2. 서울) 
2010년 바)NS~ ∞얘(호연 갤러리, 수원) 
2α8년 2인전(Store &Water. 인앙 



우리는 봄의 사계를 통해 한 인간의 서사를 그려내고자 합니다. 사계절로 은유되는 

봄의 역사는 누구나 연애를 히-고 사랑을 하며 겪는 일련의 과정일 터입니다. 피사체 

로서의 봄은 작가 자신이기도 한 동시에, 사랑을 체험히는 모두가 됩니다. 사링념}는 

이를 만나기 전 홀로 이야기를 써내려기는 봄(겨울)이 눈을 만나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봄) 인도의 헐거운 더위를 마주하며(여름) 때론 고난을 겪고 이겨내는 과정 

(가을)은 보편적 연애의 서사에 맞닿아 있을 겁니다. 사계절을 거쳐 다시 도달하는 봄 

의 지점에서 우리는관객들에게 겨울을나지 않은또다른봄을선물하그l자합니다. 

대안공간 눈이 10년 동안 행궁동에서 그들만의 역사를 써내왔고, 새로이 예술공간 봄 

을 맞이했듯, 인간 봄눈 또한 2년 반 동안 개인의 역시를 써내려 왔습니다. 이처럼 대 

안공간 눈을 방문하는 모든 이에게 역사가 있을 터 모두의 사계절에 따뭇한 봄이 방 

문하길바라봅니다. 

출판 
〈봄눈〉. 2012년 2월 소규모출판 
〈봄의 사계〉, 2014년 3월 소규모출판 
〈봄눈 인도〉‘ 2014년 6월 소규모출판 

봄눈 I spnngn。。n
스무 살 봄과 스물다섯 눈이 만들어내는 보편적 연애사 일상이 예술이 
라고 생각하는 봄과 매 순간 일상을 기록하는 눈이 만나 사진을 찍고 
글을 씁니다 기장 보통의 연애가 모두에게 가닿는 순간을 그리고 있습 
니다 

전시 
봄전 2〕12년 5월 카메 쉽 대전 / 봄눈 인도. 2012년 12월 에/ αHEE. 대전 
봄눈 인도 쉽. 2013년 1월 카메 쉽. 대전 / 봄눈 인도 단꿈 2013년 2월 
Dr。${ in C경le. 서울 / 봄눈 인도 길 위의 K. M「 벼g 바lSle. 부산 
봄눈 인도 봄눈, 도시여행자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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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1 



10주년축하공연 





a 
대안공간눈연혁 

대안공간눈연혁 

2014 -예술공간봄오픈기념전 , 폭탄전. 봄눈전 축하공연 

- 대안공간눈 개관 10주년 기념전 , 비빔밥 뷔페 

2이3 - 대안공간눈 기획전시 , 개인전 -£회, 딘체전 - 10회 

-정월 행궁나라 갤러리 기획(개인전 , 1갱) 

-생태교통수원 2013' 행쇼마켓기획 진행 

-생생인문학당운영 

-문화바우처 , 올팽이 기획 진행 

- 이웃과공죠넘는 예솔프로젝트 행궁동 사림들 2013 기획 진행 

별별예솔프로젝트 ‘빵이요∼뺑’ 

- 마을만들기 , 커뮤니티 키친 

-보물섬 프로적!트 , 국화도 

윈도우 갤러리 기획 전시 12회 

-들섹들썩 글목난짚 재능기부프로그램 

- 나혜석생가터문화예술제 특별기획전 

- 행궁동레지던시 입주작가전 및 오픈스튜디오2회 

2012 -들섹들썩 골목난장, 재능기부프로그램 디기동 

- 대안공간눈 기획전시 , 개인전 -29회 8:체전-8회) 

- 정월 행궁나라갤러리 전시기획 12회 

-수원시 문화생예술부문) , 이윤숙대표수생11.5) 

- 0 1웃과공감하는 예술프로젠된 행궁동 사람들 2012 

- 윈도우 갤러리 기획전시 12회 

문화바우처사업 , 공간틈새 기획 진행 

-호녕문화제 수원천 공공예솔프로젝트 수원천꿈길 총감독 

-골목에서 영화제 오점균 감독의 영화퍼포먼스’ 

- 행궁동레지던시 입주작가전 및 오픈스튜디오갱| 

-행궁마을커뮤니티아트센터 운영위원 조직 

- 행궁미을안내소 및 행궁솜씨아트삽 카페 조성 시람이야기 대안공간눈 

- 나혜석생가터문회예솔제 특별기획전 

2011 -읍멜상고와 함께하는들썩들썩 골목난장 

-재능기부프로그램 

- 흔댁관광공사창조관광사업공모우수상수상 

- 대안공간눈 기획전시 , 개인전 - 30회, 8:체전 - 10호| 

- 정월행궁나라갤러리 전시 기획 1갱| 

-저β회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 대통령상수싣에1.11) 

- 이웃과공감하는 예술프로적딛 행궁동 사람들 2011 

-국제레지던시 프로그램 기획 진행 , 골목길 G.MD 행궁동을 걷다 

-윈도우갤러리오픈 

- 마을기업 행궁솜씨 행안부 지정 

2010 대안공간눈 기획전시 , 개인전 31회 , E쩌|전 13회 

- 01웃과공김펴}는 예술프로젝트 ‘행궁동 사람들 , 흔벅문화 

- 효택문회예술위원회 비영리공간지원 시작 

- 대안공간눈카페오푼 

-골목도서관보탤방오픈 

-자기만의방오푼 

- 정월행궁나라갤러리 전시 기획 3회 

- 컨테이너 갤러리(내건너 창작마을) 

2009 대안공간눈 기획전시 , 개인전 Z1회 E쩌|전 7회 

- 행궁동 레지던시 프로그램 제안 및 총감독 

-공장단지내 특별한선물꾸러미(내건너 장작마을) 

2008 대안공간눈 기획전시 , 개인전 -영회 8:체전 5회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컨테이너 북카I!jl(내건너 창작미을) 

2007 - 대안공간눈 기획전시 , 개인전 33회 딘체전 10회 

- 내건너 창작마을 설립 오푼스튜디오 

- 행궁길발전위원회 걷~I(져 

2006 - 대안공간 눈 기획전시 , 개인전 - 잉회, E쩌|전 - 10회 

대안공간눈 1주년 기념 행사 및 후원회 조직 

2005 - 대안공간눈 기획전시 , 개인전 -1정l E쩨전 3회 

- 대안공간눈 개관 기념전(4.Z3) 

2004 집을 전시공간으로 비꾸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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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대안공간눈 전시일정 

02 21-00 00 f- 김띨래의김필래개인전 김일지의 잉앙엉영용전 

00 07-00 20 전영윤의무지개의몰친 범진용의 생킥이 말혼ICf전 

.21-04.00 二E 장새미의정물숲전 이도의 이중복되•cb.Jbleαmb')전 

04 04 -04 17 신승녀의 응시히다 보이지 않는것을보다진 주인수의 花기애애전 

04 18-05 01 배종오의 設텀뼈설겨l도Mir.1/6전 앙드레의 ire lrre d Lherrerrtercde 앉I딩전 

-05.15 「r- 하정회의응답전 이계정의 욕망으로기는 지동치전 

05.16-05.29 빅김형준의행궁동네전 명윤아의따~쉰싱전 

05.30-00.12 김주회의 추억 그기억의 잔상전 김영Of의 시링+A밤전 

06.13-06.26 〈특별기획전〉대안공간눈 10주년 기녕 

00 27-07 10 걸어온 10년 컬어질 10년-비빔밥뷔떼 전 

07 11 -07 24 신재은의유토미O앤 유아률의 존재의 기획앉lCCTd d ExSerce엔 

C엉 22-09.04 손정희의 앉~13ooks전 카타요코전 

∞·어g는 
서영관/인경/한지윤/징효경 전 손현선의z~ 

09. 26 - 10. 09 〈특열기획전〉내맘대로스튜디오전 

10. 10-10. 23 행궁동 시림둘 2014 -주민솜씨전 홍근영의 딘슴하지만복잡힌 감정진 

t-10~:: @받-
최미아전 손자회의 자회sWa'd전 

11 07-11 20 김민지의 다가오는 멜랑몰리진 오영진의 소동의 01앙스앙전 

11 21-12 04 수기시의수원2014(골목이야기)전 김주현의레일리즘전 

12 05-12 18 횡희경의 Civizam전 김윤이의조각기억전 

전시기간은2주 단위로 작품설치, 작가와의 만남, 작품반출이 이루어지며 월요일은휴관, 12시부터 19시까지 오푼하고 있다 

Embitro~〕d every14 떠ys 

않{ upffd 야:cerrent ol a1w:Yks. Meelirg with g엄S, Cary CU「 ol a1w:Yks. 

Tαg휩y to Suπ설y 12α~19:00 Ctaa:J on~ 

2014 윈도우갤러리, 정월행궁나라갤러리 전시일정 

5월 벅정란展 
-카 

박정란展 
+- -

6월 대안공간눈 10주년기념전 손정회展 

7월 이진회展 --r 이우현展 

8월 앓뚫 二;{ 이건회展 

9월 임진실展 

뽑「-
지수네(김영매展 

목수수미소展 

12월 벅소영展 

2014 행궁마을커뮤니티아트센터 전시일정 

| 전Af알쩡 행궁af를용빼EIO벌싼{(配률혜지댄|용 전시웰 | 
00. 21 - 00. 31 행궁동레지던시 6기입주작가전 

+-
여 06-04.27 김ξ용展 

05, 01 -05. 20 배종오훌 

05. 21 - 06. 05 01지훈展 

06. 09-07. 20 최경락展 

07. 22-07. 31 수미협展 

OB 16-08 31 빅소영展 

09.01-09. 17 슨채수展 

09 18- 10 01 김주현展 

1 .02-10.15 --+ 초01展 

10. 16- 10. 29 수화기展 

L뭘주; 
김은영展 

11 21- 행궁동레지던시 6기입주작가전 

12,01- 문혀|성展 

12 11-12 20 이건획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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